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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서사는 ‘나’의 고통과 상징적 죽음을 경유해 제주 4·3의 고통 한가운데로 자발적으로 걸어들어가는 고통의 서사다. 이 소설에서 ‘나’의 상징적 죽음은 ‘나’를 탈존시켜 ‘나’ 바깥의 죽어간 타자들의 고통에 열어놓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그들의 몸과 마음에 겹쳐놓는다. 그러한 고통의 미메시스는 소설 전체에 걸쳐 반복되며, 이를 통해 한강은 소설 속에서 제주 4·3의 고통에 대한 글쓰기의 전제와 방법을 연출한다. 그리고 작가가 이를 경유해 그려놓은 ‘쓰기’의 공간은 죽은 자들의 혼/유령이 도래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현전하는 불가능한 장소다. 한강은 제주 4·3에 대한 그 ‘쓰기’의 공간을 ‘나’(의 혼)와 인선(의 혼)의 목소리, 죽은 자들의 혼의 목소리가 겹쳐져 그들 모두가 참여하는 읽기와 말하기, 듣기가 상연되는 공간으로 만든다. 말하기와 듣기가 중심이 된 2~3부의 형식은 글쓰기 주체뿐만 아니라 독자까지도 청자(聽者)로 끌어들여 제주 4·3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공유하고 ‘함께 겪는’ 장으로 만든다. 고통에 대한 ‘쓰기’는 이렇게 ‘함께 겪기’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이것이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한강의 해답이다.

        

        
          
            초록
          
        

        
          Han Kang's novel “We Do not Part” is a narrative of pain in which the narrator voluntarily walks into the midst of the suffering of Jeju 4-3 via the pain and symbolic death of 'I'. The mimesis of pain is repeated throughout in this novel, and through it, Han creates the premise and method of writing about the suffering of Jeju 4-3 in the novel. And the space of 'writing' that she depicts through it is an impossible place where the spirits/ghosts of the dead arrive and their voices become manifest. Han turns the space of 'writing' about Jeju 4-3 into a space where the voices of 'I', Inseon's voice, and the voices of the dead are superimposed, and where reading, speaking, and listening are staged in which all of them participate. The two- or three-part format, centered on speaking and listening, invites not only the writer but also the reader to become a listener, sharing and 'experiencing' the collective memory of Jeju 4-3. The 'writing' of pain is expanded to the dimension of 'experiencing together' in this way.

        

      

      
        Keywords: 
pain, writing, voice, suffering together, death, reenactment, story, mimesis of the pain
키워드: 고통, 글쓰기, 목소리, 함께 겪기, 죽음, 재현, 이야기, 고통의 미메시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1.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문학동네, 2021.
            

            
              	
                
                  2.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
            

            
              	
                
                  3. 
                
              
              	한강, 『흰』, 난다, 2016.
            

            
              	
                
                  4. 
                
              
              	한강, ｢눈 한송이가 녹는 동안｣, 『창작과비평』, 2015년 여름호.
            

          

        

        

        
          2. 단행본
          
            
              	
              	
            

            
              	
                
                  5. 
                
              
              	자크 데리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진태원 옮김, 그린비, 2014.
            

            
              	
                
                  6. 
                
              
              	에마뉘엘 레비나스, 서동욱 옮김,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2003.
            

          

        

        

        
          3. 논문 및 평론
          
            
              	
              	
            

            
              	
                
                  7. 
                
              
              	김연수, ｢사랑이 아닌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한강과의 대화｣, 『창작과비평』 2014년 가을호.
            

            
              	
                
                  8. 
                
              
              	김영찬, ｢고통과 문학, 고통의 문학--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눈 한송이가 녹는 동안｣을 중심으로｣, 『문학이 하는 일』, 창비, 2018.
            

            
              	
                
                  9. 
                
              
              	김예령, ｢아니, 아니라는 사랑의 수행: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문학동네』, 2022년 봄호.
            

            
              	
                
                  10. 
                
              
              	노용석, ｢‘청산’과 ‘탈출’의 기로에서: 경산코발트광산 과거사 청산 담론의 변동과 의미분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45권, 2021, 351~390면.
            

            
              	
                
                  11. 
                
              
              	성가인, ｢비경험세대 작가들의 서사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의 재현 양상과 방법｣,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2. 
                
              
              	손정수,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세계—역사적 사건을 모티프로 한 최근 한국소설에 내포된 로맨스의 계기와 그 의미｣, 『문학동네』 2023년 가을호.
            

            
              	
                
                  13. 
                
              
              	이소, ｢제주에서 보낸 한철—한강·조해진·김금희의 장편소설과 ‘정치적인 것’에 대하여｣, 『쓺』 2022년 상권.
            

            
              	
                
                  14. 
                
              
              	황정아, ｢문학의 정치를 다시 생각한다｣, 『창작과비평』 2021년 겨울호.
            

            
              	
                
                  15. 
                
              
              	한강·정용준, ｢빛이 머물다 간 자리｣, 『AXT』, no.040, 은행나무, 2022.
            

            
              	
                
                  16.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이야기꾼: 니콜라이 레스코프의 작품에 대한 고찰｣, 『서사(敍事)·기억·비평의 자리』, 도서출판 길, 2012.
            

          

        

      

    

    

  OEBPS/images/big_0_94.jpg
ISSN 1229-3830

i

X945 2024.6

| Atz |
2us mARMel Som skl 281
A O] Fol MARIIORAIS! 4- 3 TUKFIE) Chl A9} i BIS/0iel g1l
2 Eohss 2ol D= oltk|ASt 2wle] S2it
AR 1970 £ FEIkAG 7IUEl Of Amio| xfet
2siF ol 2| xisel 2o B2 @
T OjslE U B8 HRAN O
Qe Zsiele] SEAN Liett erlmei 4 2
eI el B2t ololalzt =8
A PlofAol LiEf 4 19 SiBiel JiSTaIAS Afet
Al TERLOI LiEl AlRIR| Selol Ba BARR SEEo] BAS
FRY A0 APl MRS S2ls FHEe| Ml
BTRCAMES|

hitps?//roveljams,orks/






